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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검토배경] 부산은 커피도시로서의 역사적 배경, 우수한 입지, 풍부한 인적‧물적자
원을 바탕으로 커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본고
에서는 부산지역 신성장 동력으로서 커피산업의 발전 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과제를 제언해보고자 한다.

 [커피산업 개황 및 국내 커피산업 현황] 커피산업에서 가공단계는 부가가치 제고 
측면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이 커피산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커피 시장규모 및 수입액은 지난 20여년간 빠
르게 증가하였으며, 국내 커피 수출액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상품 및 식품 수출
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부산지역 커피산업의 위상 및 현황] 국내 수입 커피의 90% 이상과 국내 커피 수출
의 절반 이상이 부산항을 경유하고 있으며, 국내 커피산업에서 부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각각 4위 및 3위 수
준이다. 부산지역 경제에서 커피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낮은 편이지만 
2021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 [부산지역 커피산업의 여건 점검] 부산지역 커피산업의 발전 여건을 밸류체인 단계
별로 점검하였으며, 통계 또는 문헌 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기 어려운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업계 담당자 및 전문가 자문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다.

§ (수입‧저장) 부산은 국내 커피의 90% 이상이 직수입되는 항구도시로 가장 신선한 

커피를 공급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커피 수입업체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 부산은 수입 관련 단순 거점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 (가공) 부산지역 생두 수입 후 로스팅 비율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며 최근 증가세

인 소규모 로스터리의 경우 소음 등으로 인한 잦은 민원, 허가제도의 일률적 적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로스팅 기기 제조의 경우 기계부품산업 기반에도 불

구하고 앵커기업 및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 (물류‧유통) 부산에 위치한 커피 관련 물류 창고 두 곳은 규모는 국내 최대이나 

다른 품목도 함께 취급하고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경쟁력은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부산은 해상 물류의 집결지이자 내륙간 연결성도 뛰어나 

남부권 커피 물류망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디지털 커피물류 플랫폼 

구축 등 커피 물류의 효율화 및 스마트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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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판매) 부산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의 커피 소비가 활발하고 소비

층이 많은 다수의 상권을 보유하고 있어 소형 독립 카페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스페셜티 커피전문점까지 다양한 형태의 커피전문점들이 발달하고 있다. 다만,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가격 경쟁 심화, 관광지역 특성상 지역 및 계절

에 따른 고객 수요 분산 등으로 인해 평균 매출액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후처리) 커피찌꺼기(커피박)는 그동안 생활폐기물로 취급되어 대부분 소각‧매립

되었으나 2022년 5월부터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서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부산은 전국 최초로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24년 5월)하고 올해부터 커피박 자원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 [부산지역 커피산업의 발전 과제] 부산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커피산업 육성을 위한 
많은 강점과 우호적인 여건을 지니고 있지만, 커피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밸류체인내 연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규모의 경제 실현, 지역 특색을 갖춘 커피문화 확립, 친
환경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

§ 강건한 커피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산업 전반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바탕

으로 각 분야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각 단계별로 다양한 규모의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및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만들고 

하나의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고부가가치 창출 

확대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공동 구매 플랫폼, 고가 제조시설 공유, 공동 마케팅 

지원 등 공동 커피 인프라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제공하고 비용 효율화

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고품질 커피를 지속 생산할 수 

있도록 공동의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

로 커피 특화 단지를 조성하고 부산의 뿌리산업 기반 활용, 로봇‧AI 등 신기술 

산업 유치를 통해 커피 관련 제조업을 육성한다면 물류와 비즈니스를 연계하고 

커피 관련 푸드테크 개발 등 커피산업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부산의 커피산업이 도시문화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부산 커피’만의 특별함

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잘 반영한 로컬 

브랜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한 공정한 경쟁 환경

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부산만의 요소를 커피 경험과 결합시키는 컨텐츠를 기

획하고 이를 지속 홍보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다방면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부산형 커피 연구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 커피산업의 각 단계에 친환경적 접근을 도입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가치 창출 뿐만 아니라 환경적 지속가능성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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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배경 

1.1. 국내외 커피시장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가운데 부산은 2024년부터 
“커피산업과 문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커피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커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앞서 부산시는 2022년 4
월 전국 최초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1)하여 지역 커피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2023년 4월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커
피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산‧학‧연‧관 협의체인 「커피도시부산포럼2)」을 출
범하기도 하였다.

1.2. 이는 부산이 커피도시로서의 역사적 배경, 우수한 입지, 풍부한 인적‧물적자원을 
모두 갖추고 있어 커피산업을 부산 지역경제의 성장 둔화를 극복하고 활력을 회
복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1.3. 실제로 부산은 국내 커피의 90% 이상이 수입되는 관문도시이며 부산 지역경제
에서 커피산업3)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2020~2024년도 평균) 국내 커피 수입량의 92.1%가 부산항을 통하여 수입되고 있으
며, 2023년 부산지역 전산업 대비 커피산업의 비중은 사업체수 기준 1.78%, 종사
자수 기준 1.38%로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산항은 국내 커피 수입의 관문항 부산지역 커피산업 비중은 지속 증가

[그림Ⅰ-1] 국내 및 부산항 커피1) 수입량 추이 [그림Ⅰ-2] 부산지역 커피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주: 1) 생두, 원두, 기타  2) 부산항, 부산신항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1.4.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커피산업의 개황 및 국내 커피산업 현황(제2장)을 짚어보
고, 부산지역 커피산업의 위상 및 현황(제3장)과 여건을 점검(제4장)한 뒤 이를 바탕
으로 향후 발전 과제를 제언(제5장)해 보고자 한다. 

1) 현재 커피산업 육성 관련 조례를 제정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가 유일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9월), 부산광역시 영도구(「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4.10월)가 있다. 경기도 고양시는 2025.6월 현재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를 마쳤고(2025.5월) 의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 산‧학‧연‧관, 커피관련 협회, 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되며 ① 커피관련 산학연관 Value-Chain 협력체계 
구축, ② 분야별 커피산업 이슈 및 현안문제 파악 등 정보공유, ③ 부산 커피산업 발전방안 도모 및 신규 정책사
업 발굴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자료:「부산시, 커피도시부산포럼 출범식 개최」(2023.4.10.,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3) 본고에서는 커피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커피가공업(C10891), 커피및차류도매업(G46325) 및 커피전문점
(I56221)으로 정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2> ‘커피산업의 정의’(13p)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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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커피산업 개황 및 국내 커피산업 현황

1  커피산업 개황

2.1. 커피산업이 국가 주요 산업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인식되는 국가는 주로 커피 생

산국이다. 전 세계적으로 커피는 “커피벨트(Coffee Belt)4)”로 불리는 적도를 중심으

로 한 지역에서 주로 생산된다. 동 지역의 커피 생산국들은 커피 농업이 주요

생계 수단인 경우가 많고 커피 수출이 국가 수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세계 커피 수출 물량의 약 90%가 커피벨트 내 10개국에서 생산되며 특히 브라

질과 베트남은 전 세계 커피 공급량의 50% 이상을 생산한다. 따라서 주요 커피

생산국들은 자국 커피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유기적

인 커피산업 관련 체계를 갖추고 있다.5)

세계 커피 수출량의 약 90%는 커피벨트에 위치해 있는 10개 국가에서 생산됨

[그림 Ⅱ-1] 전 세계 커피 무역 흐름1)

  주: 1) 2022년 중량 기준   
자료: resourcetrade.earth, 저자 재구성

4) 남위 25도에서 북위 25도 사이로 커피 재배에 최적화된 조건(강우량, 햇볕, 기온, 토양, 고지 등)을 모두 갖춘 
지역을 의미한다.

5) 브라질의 브라질커피산업협회(ABIC)와 브라질커피연구소(IBC), 베트남의 베트남커피‧코코아협회(Vicofa), 콜롬비
아의 커피생산자연맹(FNC)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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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그러나 커피산업에서 “생산‧수출” 외에 “가공” 및 “물류‧유통” 또한 부가가치 창

출면에서 중요한 부문이다. 커피산지가 아닌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단순히 커피

소비에 그치지 않고 수입한 생두를 그대로 또는 가공해 인근 국가로 재수출함으

로써 커피 교역의 중심지이자 커피 재수출국으로 성장하기도 하였다. 독일과 이

탈리아는 커피 로스팅 산업이 발달하여 커피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가공한 후

자체 브랜드 제품으로 재수출하고 있다.6) 벨기에는 유럽 커피의 주요 진입 및

무역 허브로서 앤트워프항을 중심으로 커피 수입량의 70% 이상을 재수출하고 있다.7)

커피산지가 아닌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커피 수입량의 50% 이상을 가공 후 재수출

[표 Ⅱ-2] 세계 커피 시장1)2)

(1만 포대, 1개 포대=60kg, %)   

순위
생산 수출 수입 재수출

국가 규모 국가 규모 국가 규모 국가 규모

1 브 라 질 6,630 (39.5) 브 라 질 4,138 (32.2) 미 국  2,627 (20.8) 독 일 1,261 (26.3)

2 베 트 남 2,750 (16.4) 베 트 남 2,860 (22.2) 독 일  2,007 (15.9) 이탈리아 607 (12.7)

3 콜롬비아 1,276 (7.6) 콜롬비아 1,090 (8.5) 이탈리아  1,133 (9.0) 벨 기 에 464 (9.7)

4 에티오피아 860 (5.1) 인 도 648 (5.0) 프 랑 스   750 (5.9) 네덜란드 463 (9.7)

5 인도네시아 815 (4.9) 인도네시아 620 (4.8) 일 본   674 (5.3) 스 페 인 325 (6.8)

6 우 간 다 640 (3.8) 우 간 다 606 (4.7) 스 페 인   617 (4.9) 미 국 318 (6.6)

7 인 도 606 (3.6) 온두라스 518 (4.0) 벨 기 에   599 (4.7) 폴 란 드 226 (4.7)

8 온두라스 500 (3.0) 페 루 381 (3.0) 네덜란드   593 (4.7) 스 위 스 215 (4.5)

9 페 루 400 (2.4) 에티오피아 359 (2.8) 러 시 아   554 (4.4) 프 랑 스 182 (3.8)

10 멕 시 코 387 (2.3) 과테말라 310 (2.4) 영 국   517 (4.1) 영 국 133 (2.8)

전 체 16,800 전 체 12,861 전 체 12,611 전 체 4,787

  주: 1) 생산‧수입‧재수출은 2023년 기준, 수출은 2023.3월~2024.2월 기준    2) ( ) 내는 비중 
자료: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ICO(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2.1. 커피산업의 밸류체인은 ① 생산·수출 → ② 수입‧저장 → ③ 가공 → ④ 물류‧유통 

→ ⑤ 소비‧판매 → ⑥ 사후처리로 구분할 수 있다. 커피는 생산지, 가공지, 소비지

가 분리되어 있어 수입 후 가공을 거쳐 판매되는 전형적인 가공무역상품이다.

최근에는 커피산업 성장에 따라 커피찌꺼기 발생량도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처리 또는 재활용하는 사후처리 부문도 커피 관련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8)

6) 독일의 Melitta와 Tchibo, 이탈리아의 Lavazza, Segafredo 및 illy 등의 대형 커피 로스터 기업들은 상당한 양의 
커피 블렌드를 유럽과 미국 전역으로 수출하고 있다.

7) 앤트워프항은 한 번에 25만톤 이상의 커피를 저장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커피저장고를 갖추고 있어 몰렌버그
나티, 볼레스 등 커피 전문 유통회사들의 유통 비즈니스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8) 실제로 우리가 마시는 커피 추출물은 사용한 커피콩 무게의 0.2%에 불과하고 나머지 99.8%는 커피찌꺼기(커피
박)로 배출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커피찌꺼기 수거체계 확립을 통한 바이오에너지 연료자원화 방안」
(2020.9월)에 따르면 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추정)은 2012년 9만 3,397톤에서 2019년 14만 9,038톤으로 약 60%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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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산업의 밸류체인은 생산‧수출, 수입‧저장, 가공, 물류‧유통, 소비‧판매, 사후처리로 구분

[그림 Ⅱ-3] 커피산업 밸류체인

① 생산‧수출 ② 수입‧저장 ③ 가공

➜ ➜
생두를 재배·수확 및

가공후 수출
생산지에서 생두를

수입하여 저장
로스팅을 통해 

생두를 원두로 가공

④ 물류‧유통 ⑤ 소비‧판매 ⑥ 사후처리

➜ ➜ ➜
전국 업체와 카페로 

유통 및 판매
커피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
커피 추출후 남는 

커피찌꺼기 처리·재활용

2.2.2. 이 중 특히 가공단계는 커피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측면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커피 한 잔의 가격은 농장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과정과 그 과정에 관
련된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형성된다. Visual Capitalist 인포그래픽(2020년)에 따
르면 커피 한 잔 가격의 12.5%가 커피 가공(로스팅)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9) 수확된 커피는 가공방식에 따라 맛과 향이 달라져 가격의 편차가 매
우 큰데 특히 최근의 고품질 커피 수요 증대, 가공 기술 발달 등을 감안하면
가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아질 것이다.

커피 한 잔의 가격은 생산 ‧ 수출 ‧ 로스팅 ‧ 유통 ‧ 판매 비용 등으로 구성

[그림 Ⅱ-4] 커피 한 잔($2.80)의 비용 구조1)

항목 비용($) 비중(%)
① 생산 0.07 2.5
② 수출 0.16 5.7

수출입업자 이윤 0.15 5.4
저장·선적 등 0.01 0.4

③ 로스팅 0.35 12.5
영업비용 0.20 7.2
인건비 0.04 1.4
포장비 등 0.08 2.9

④ 유통 0.04 1.4
⑤ 소매판매 2.17 77.8

인건비 0.59 21.1
소매업자 이윤 0.44 15.8
행정비용 0.42 15.1
임대료 0.28 10.0
부자재비용 등 0.44 15.8

   합계 2.80 100.0

  주: 1) 16온스(473ml) 드립커피(Brewed Coffee) 1잔 기준이며 SCA(Specialty Coffee Association)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자료: Visual Capitalist

9) 또한 2019년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커피 한 잔의 원가를 분석한 결과 커피 한 잔 가격의 약 4%
가 실제 커피 자체에 사용되는 비용이며 커피 비용의 80%는 커피 가공(로스팅)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자료:「The economics of coffee: A visual breakdown」(2023.7.10., Char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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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편 최근 지속가능한 커피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커피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3.1. 커피산업은 역사적으로 세 번의 큰 변화(제1 ~ 3물결)를 겪어 왔다. 커피산업은
시대적 상황 및 소비자 니즈에 따라 변화해 왔는데 커피전문가들은 이러한 변
화를 세 가지 물결(wave)로 구분한다.10) 제1물결은 1800년대 초반 태동한 인스
턴트커피의 대량 생산 시대를, 제2물결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대형 커피 프랜
차이즈를 통한 에스프레소의 대중화 시대를 의미한다. 제3물결은 2000년 초반
에 등장하였는데 대형 프랜차이즈가 주도하는 획일화된 맛이 아닌 산지 본연
의 독특한 맛과 향이 살아있는 스페셜티커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중에
게 고품질의 커피를 제공하는 시대를 일컫는다.

2.3.2. 최근에는 커피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4물결이 일고 있다. 전 세계
적으로 커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커피 주요 생산국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생산량 감소, 품질 저하 문제를 겪고 있다.11) 미국 농무부가 발표
한 보고서(2024.12월)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전세계 커피 재고량은 급격히 줄어 들어
전세계 커피 재고율은 2020~2021년 23.1%에서 2024~2025년 12.4%까지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된다. 국제 커피 선물가격은 커피 작황 우려로 상승세를 유지하며 2025년
2월에는 사상 최고치(440.85)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커피 공급 가격의 높은 변동성
은 커피 생산자가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해 다른 작물로 전작할 가능성을 높이며
이에 따라 기후 변화로 인한 커피 재배지 감소뿐 아니라 커피 생산자 감소 문제
또한 대두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유기농 커피, 공정
무역 커피, 기후친화적(Climate-Smart) 커피, 커피박 자원화‧업사이클링 등 지속가능
한 커피(sustainable coffee) 확립을 위한 노력이 커피산업 전반에 걸쳐 채택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커피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은 커피산업에서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부각

[그림 Ⅱ-5] 커피산업의 물결 [그림 Ⅱ-6] 글로벌 커피 재고율1)2) [그림 Ⅱ-7] 국제 커피 가격1)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   주: 1) 커피재고량/커피소비량
     2) 미국 작물연도(10월~9월) 기준
자료: USDA(미국 농무부)

  주: 1) 미국 ICE 선물거래소에서 거래
되는 아라비카커피 선물가격  

자료: Trading Economics

10) 커피산업의 물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1> ‘커피산업의 물결’(6p)을 참조하기 바란다. 

11) 커피나무는 18~24℃에서 잘 자라며 고온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취약한 작물이다. 기후 변
화로 인한 커피 재배 감소는 소위“2050년 커피 문제(2050 coffee problem)”로 불리는데, 이는 미국 커피 연
구기관인 월드커피리서치(WCR, 2014)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2050년에는 아라비카 커피 재배지
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스위스 취리히 응용과학대학교의 로만 그뤼터 교수 
연구진도 과학 저널 「플러스원」에 발표한 보고서(2022년 1월)에서 커피 재배 적합 지역은 기후 변화로 인
해 2050년까지 절반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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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커피산업의 물결

 □ 커피업계에서 ‘물결(wave)’이란 용어는 미국스페셜티커피협회(SCAA) 로스터스 길드의 2002년 

11월호 뉴스레터에서 트리쉬 로스게브(Trish Rothgeb)가 최초로 언급*

    * 로스터였던 트리쉬 로스게브는 커피 생태계의 새로운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 토플러의 물결 개념을 도입하여 

“제3물결”이라고 표현

    이후 퓰리처상 수상자인 음식 평론가 조나단 골드(Jonathan Gold)가 2008년 3월 LA 위클리에 

‘제1물결’부터 ‘제3물결’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커피산업 전반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
 
 □ 국제무역센터 보고서 「커피가이드 2021」은 커피산업의 제1, 제2 및 제3 물결을 아래와 같이 정리 

제1물결
(1800년대 초반~)

제2물결
(1960년대~)

제3물결
(2000년대 초반~)

n 개념, 
  키워드

      

“Growing coffee 
consumption“

커피소비증대,
상품화, 대량생산,
접근성 및 편의성,

하향평균, 대중적 가격

“Better quality and 
a social experience“

좋은 품질, 제3의 공간,
커피의 맛과 향, 

원산지 관심, 커피에 대한
 사회적 환경적 인식

“Focus on origin and
artisan coffee“

원산지 집중, 장인의 커피,
스페셜티커피, 미적 체험,
전문가로서의 바리스타,
라떼아트 및 커핑 대회

n 커피
  품질

수용 가능 최소 품질
하향평준

스페셜티커피의 탄생
프리미엄 커피

상향조정

스페셜티커피
다양한 프리미엄 커피

n 로스팅
공장 로스팅 및 분쇄

인스턴트 커피, 진공포장
다크 로스팅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라이트 로스팅
스몰배치 로스팅

크래프트커피

n 원산지
  투명성

대륙 또는 국가
대략의 품질 설명

국가, 특정지역
특정 농장, 소규모지역

개별 농부
경작지, 특정 품종

n 주요
  공급처

슈퍼마켓, 식료품점,
도매업체, 호텔, 레스토랑

브랜드 커피숍 체인점
프랜차이즈

소규모 커피 브루어 숍
독립 로스터, 온라인 마켓

n 사회,환경에 
대한 관심

거의 없음 거의 없음 강하게 있음

n 원산지
  재투자

거의 없음 거의 없음 약하게 있음

n 주요혁신

가정용 커피여과기
인스턴트커피
커피분쇄기술
진공포장기술

스페셜티커피
제3장소

생태환경 및 사회적 관심 증가
VSS(지속가능표준) 인증 시작

싱글오리진, 마이크로 로트
V60, 클레버 드리퍼

에어로프레스
라떼아트, 직거래
크래프트 커피

컵 오브 엑설런스

n 주요인물,
  주요브랜드

사토리 카토(Satori Kato)

폴저스
맥스웰하우스, 미스터커피
네스카페, 힐브라더스커피

라바짜

에르나 크누센(Erna Knutsen)

하워드 슐츠(Howard Schultz)

스타벅스
피츠커피

미국스페셜티커피협회(SCAA)

트리쉬 로스게브(Trish Rothgeb)

카운터컬처
인텔리젠시아
스텀프타운

국제스페셜티커피협회(SCA)

 □ 커피산업의 제4물결(2010년대 중반~)에 대해서는 ‘커피에 대한 과학적 접근(Science of Coffee, 

World Coffee Portal)’, ‘스페셜티커피의 상업화(commercializing specialty, 커피가이드2021)‘ 등 전문가

들마다 의견이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키워드로 내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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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커피산업 현황

2.4. 국내 커피 시장규모는 3.5조원이며 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400잔 이상이다. 
커피는 단순히 기호식품이 아닌 일상재로 자리잡으면서 국내 커피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국내 커피 시장규모는 2000년대 7.9%, 2010년대 4.7%, 2020년대
8.5%의 성장률을 보이며 2000년 0.7조원에서 2023년 3.5조원으로 5배 이상 증가
하였다. 특히 최근의 높은 성장률은 코로나 이후 홈카페 문화 확산, 소비자 취향
의 고급화 등으로 볶은커피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12) 국내 1인
당 연간 커피 소비량도 2000년 224잔에서 2024년 465잔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
으로 추정된다.13)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4년 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416잔으로 전 세계 평균(152잔)의 2.7배에 달한다.

국내 커피 시장규모 및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증가세 지속

[그림 Ⅱ-8] 국내 커피1) 시장규모 [그림 Ⅱ-9] 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 추정1)

  주: 1)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주: 1) (국내 커피 수입량)/(10g×20세이상 성인 인구수)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5. 국내 커피 수입액은 우리나라 전체 상품 수입액의 0.2%, 식품 수입액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국내 커피 수입액은 빠르게 증가(2001~2024년 중 연평균

성장률 13.2%)하여 우리나라 전체 상품 수입액 및 식품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8배(‘01년 0.05%→ ’24년 0.20%) 및 2.2배(‘01년 1.7%→ ’23년 3.2%) 확대되었다.14)

수입 커피의 국가별 비중(2024년 기준)을 보면 수입량 기준으로는 브라질(29.3%), 베
트남(18.3%) 및 콜롬비아(14.8%) 3개국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입액 기
준으로 보면 브라질(21.1%), 콜롬비아(12.7%), 미국(11.5%), 스위스(10.6%) 및 베트남
(10.5%) 5개국이 6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브라질의 비중은 중량과 금액 기준
모두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과 스위스의 경우 주요 커피 생
산국은 아니나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을 통한 원두 수입으로 인해 금액 기
준 각각 3위, 4위를 나타내고 있다.15)

12) 2020년 대비 2023년 국내판매액 증가율은 볶은커피(+57.5%), 액상커피(+21.4%), 조제커피(+13.7%), 인스턴트커피(+5.7%) 순이다.
13) 아메리카노 1잔(10g)을 기준으로 정한 뒤 국내 커피 수입량을 20세 이상 성인 인구수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14) 2023년 커피 수입액은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던 2022년 대비 14.9% 하락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는
주요 커피 생산국들이 기상이변을 겪으면서 커피 수확량이 줄어든데다 2022년 커피 수입 급증에 따른 재고 물
량의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2024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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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년간 국내 커피 수입액은 빠르게 증가

[그림 Ⅱ-10] 국내 커피1) 수입 추이 [그림 Ⅱ-11] 국내 커피1) 수입국별 비중
<수입량> <수입액>

  주: 1) 생두, 원두, 기타
     2)농‧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주: 1) 생두, 원두, 기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6. 국내 커피 수출액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상품 수출액 및 식품 수출액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미미(각각 0.001% 및 0.1%)하나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커피 수출액은 2008년~2011년 중 빠르게 증가(연평균 성장률 151.1%)하며
사상 최고치(3천1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가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16년에는
2011년의 10분의 1 수준(3백만 달러)으로 낮아졌다. 이는 국내 커피 수출의 대부분
을 차지했던 글로벌 최대 식음료 기업에 대한 원두 공급이 크게 줄어든 것에 기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16) 이후 커피 수출액은 4백만 달러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부터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현재 8백만 달러 수준으로 늘어났다. 커피
주요 수출국을 살펴보면 2020~2022년에는 홍콩, 대만 중심(중량기준 50.6%, 금액기준

34.7%)이었으나 최근에는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들의 해외 진출17) 영향 등으로 싱
가포르, 몽골, 말레이시아, 일본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국내 커피 수출액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

[그림 Ⅱ-12] 국내 커피1) 수출 추이 [그림 Ⅱ-13] 국내 커피1) 수출국별 비중
<수출량> <수출액>

  주: 1) 생두, 원두, 기타
     2) 축산물가공품, 포장육,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등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주: 1) 생두, 원두, 기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5) 예를 들어, 스타벅스코리아는 미국 본사에서 로스팅한 원두를 수입해 제품을 만들고 네슬레코리아는 스위스 
본사에서 캡슐커피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16) 커피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스위스 네슬레의 한국 자회사인 한국네슬레는 전 세계 네슬레 지사에 원두를 수출했었
으나 2014년 롯데푸드가 한국네슬레와 합작법인(현 롯데네슬레코리아)을 설립한 이후부터는 롯데의 제약으로 인해 
원두 수출량이 점차 줄어들었다.(「사그라진 ‘커피 강국’의 꿈, 원두 수출 급감의 비밀」(2018.2.2., 비즈한국))   

17) 2024년 할리스, 메가MGC커피, 이디야커피는 각각 일본, 몽골, 말레이시아에 1호점을 오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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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산지역 커피산업의 위상 및 현황 

3.1. 제3장에서는 부산지역 커피산업이 국내 커피산업 및 부산지역 경제에서 차지하

는 위상과 부산지역 커피산업의 현황을 살펴본다. 본고에서의 커피산업은 식품

공전, 지자체 조례, 통계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커피가공업, 

커피및차류도매업 및 커피전문점으로 정의한다.18)

1  부산지역 커피산업의 위상

▢1 국내 커피산업에서의 위상

3.2. 부산항은 국내 수입 커피의 90% 이상이 유입되는 관문항이며 국내 커피 수출은 

절반 이상이 부산항을 경유한다. 최근 5년간(이하 모두 2020~2024년 평균) 국내 커피

수입량의 92.1%, 수입액의 94.2%가 부산항을 통하여 수입되었다. 국내 커피 수출

의 경우 수출량의 72.0%, 수출액의 58.4%가 부산항을 경유하였다. 수출액 기준

부산항 비중이 수출량 기준 대비 낮은 것은 부산항은 커피 수출량(생두+원두)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원두19)가 차지하는 비중이 58.7%로 인천항(77.7%), 인천

국제공항(93.2%)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부산항은 국내 커피 수입의 관문항 국내 커피 수출의 절반 이상은 부산항을 경유

[그림Ⅲ-1] 국내 항만‧공항별 커피1) 수입 추이 [그림Ⅲ-2] 국내 항만‧공항별 커피1) 수출 추이 

<수입량> <수입액> <수출량> <수출액>

  주: 1) 생두, 원두, 기타  2) 부산항, 부산신항
     3) 평택항, 김포국제공항 등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주: 1) 생두, 원두, 기타  2) 부산항, 부산신항
     3) 광양항, 평택항, 김포국제공항 등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3. 국내 커피산업에서 부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수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4위이며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3위 수준이다. 커피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수

(2023년 기준)는 전국적으로 111,233개인데 이 중 6.4%인 7,145개가 부산지역에 위

18) 커피산업의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2> ‘커피산업의 정의’(13p)를 참조하기 바란다. 

19) 국내에서 수출되는 생두가격 대비 원두가격은 최근 들어 2배 이상 높아졌다(kg당 금액 기준,‘20년 1.4 →
‘21년 1.3 →‘22년 0.9 →‘23년 1.9 →‘24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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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다. 세부업종별로 보면 커피가공업과 커피및차류도매업의 경우 부산의 비중

이 각각 5.8%, 7.9%로 전국 17개 시‧도 중 3위이고, 커피전문점은 6.4%로 4위이

다. 우리나라 전체 커피산업 종사자수는 304,151명이며 이 중 부산지역 종사자수

는 21,441명으로 7.0%를 차지한다. 세부업종 중 커피및차류도매업과 커피전문점

의 부산 비중은 각각 7.7%, 7.1%로 3위이나 커피가공업의 경우 3.9%로 상대적으

로 낮은 8위 수준이다.  

국내 커피산업에서 부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수 기준 4위, 종사자수 기준 3위 수준

[그림Ⅲ-3] 지역별 커피산업의 전국대비 비중1) [표Ⅲ-4] 전국 및 부산지역 커피산업 현황1) 

<사업체수> <종사자수> (개, 명, %)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국

커피산업 111,233 304,151

커피가공업 1,660 5,881

커피및차류도매업 3,121 8,870

커피전문점 106,452 289,400

부산

커피산업 7,145(6.4) 21,441(7.0)

커피가공업 96(5.8) 231(3.9)

커피및차류도매업 246(7.9) 679(7.7)

커피전문점 6,803(6.4) 20,531(7.1)

  주: 1) 2023년 기준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주: 1) 2023년 기준  2) 괄호 내는 전국대비 비중
     3) 노란 음영 표시는 서울‧경기 제외 1위에 해당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3.4. 커피산업 사업체당 평균 고용인원은 부산이 서울에 이어 2위 수준이다. 국내 커

피산업의 사업체당 평균 고용인원(2023년 기준)은 2.7명인데 부산은 3.0명으로 서울

(3.3명)에 이어 2위이다. 이는 부산의 경우 커피산업 세부업종 중 가장 큰 비중(사

업체수 기준 95% 이상)을 차지하는 커피전문점의 사업체당 평균 고용인원(3.0명)이

높은 데 기인한다.

커피산업 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는 부산이 서울에 이어 2위 수준

[그림Ⅲ-5] 지역별 커피산업 업체당 평균 종사자수1) [표Ⅲ-6] 전국 및 부산지역 커피산업
업체당 평균 종사자수1) 

(명)   

전국 부산

커피산업 2.7 3.0

커피가공업 3.5 2.4

커피및차류도매업 2.8 2.8

커피전문점 2.7 3.0

  주: 1) 2023년 기준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주: 1) 2023년 기준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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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경제에서의 위상

3.5. 부산지역 경제에서 커피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커피산업이 부산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2023년 기준)은 사업체수 기준 1.78%,

종사자수 기준 1.38%로 아직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지속 성장하며 지역경제 내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내 커피산업 사업

체수 비중은 2021~2022년에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나 2023년에는 전국 평균과

같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2021~2023년 중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그 격차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21년 0.14%p→ ’22년 0.17%p→

‘23년 0.18%p).

부산지역 커피산업 규모 및 비중은 2021년 이후 지속 증가

[그림Ⅲ-7] 커피산업 규모 추이 [그림Ⅲ-8] 커피산업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  부산지역 커피산업의 현황

3.6. 부산지역의 커피산업 특화도는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전국 평균 수준이고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 입지계수 및 산업밀도20)를 활용해 부산지역

커피산업의 특화도(2023년 기준)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입지계수와 산업밀도는

모두 1.00으로 전국 평균 수준이었으나,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각각 1.15, 1.10으

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세부업종별로 보면 커피및차류도매업은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기준 모두 특화한 반면 커피가공업은 비특화하였고, 커피전문점의 경

우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특화하였으나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전국 평균 수준을

보였다.

20) 입지계수(Locational Quotient)와 산업밀도(Industrial Density)는 어떤 지역의 특정 산업이 국가 전체와 비교해 어느 정도
로 특화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1보다 크면 전국 평균보다 특화, 1보다 작으면 비특화, 1인 경우 전국 평균 
수준과 같음을 의미한다. 입지계수는 전국에서의 해당산업 비중 대비 특정지역내에서의 해당산업 비중으로, 산업밀도
는 전국 인구당 해당산업 규모(사업체수, 종사자수 등) 대비 특정지역 인구당 해당산업 규모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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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의 커피산업 특화도는 종사자수 기준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 

[그림Ⅲ-9] 부산지역 커피산업 입지계수1)2) [그림Ⅲ-10] 부산지역 커피산업 산업밀도1)2)

  주: 1) 2023년 기준
     2) 입지계수가 1보다 클수록 산업의 지역 특화도가 

높음을 의미
자료: 통계청, 자체시산

  주: 1) 2023년 기준
     2) 산업밀도가 1보다 클수록 산업의 지역 특화도가 

높음을 의미
자료: 통계청, 자체시산

3.7. 부산지역내 커피산업 업체는 여타 지역과 유사하게 대체로 5인 미만 개인사업체

로 구성되어 영세성을 보이고 있다. 부산지역내 커피 사업체(2023년 기준) 중 종사

자수가 1~4명인 사업체 비중은 79.2%(전국 기준 82.9%)이며 개인사업체 비중은

89.0%(전국 기준 89.1%)이다. 세부업종별로 보면 커피가공업 및 커피및차류도매업

은 커피전문점에 비해 1~4명(각각 87.5% 및 87.8%) 및 20명 이상(각각 2.1% 및 1.6%)

사업체 비중과 회사법인 비중(각각 24.0% 및 27.2%)이 높으며 회사법인 비중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커피전문점의 경우 2021년 이후 5~9명 사업체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전년대비 증가율, ’22년 +10.9%, ‘23년 +17.1%)하여 전체 커피전문점의

17.5%(전국 기준 13.3%)를 차지하고 있으며 89.8%가 개인사업체에 해당한다.

부산지역 커피산업 업체는 대체로 5인 미만 개인사업체로 구성

[그림Ⅲ-11] 부산지역 커피산업 사업체수 비중1) [그림Ⅲ-12] 부산지역 커피산업 사업체수 비중 추이

<조직형태별> <종사자규모별> <조직형태별> <종사자규모별>

  주: 1) 2023년 기준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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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커피산업의 정의

 (커피의 정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에 따르면 커피는 원두를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로 분류

    * 커피원두를 볶은 것 또는 이를 분쇄한 것

    ** 볶은커피의 가용성추출액을 건조한 것

   *** 유가공품에 커피를 혼합하여 음용하도록 만든 것으로서 커피고형분이 0.5% 이상인 제품 포함 

 (커피산업의 정의) 

 □ 국내 지자체 커피산업 육성 관련 조례에서는 커피산업을 아래와 같이 정의 

지자체 커피산업 정의

부산광역시

(제2조) 1. “커피산업”이란 커피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가공, 소비‧유통, 판매‧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2. “커피관련 산업”이란 커피산업 관련 기계, 포장기술, 교육, 전시, 서비스 등 
분야에서 고용과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

강릉시

(제2조) 1. “커피산업”이란 커피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 제조, 가공, 유통, 판매, 소비, 서
비스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2. “커피연계 산업”이란 커피산업 관련 용품, 기계, 식품, 포장, 커피 부산물 재
활용, 교육, 전시, 서비스 등 분야에서 고용과 매출이 발생하는 산업 

고양시1)

(제2조) 1. “커피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함
        가. 커피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 제조, 가공, 유통, 판매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으로 로스팅, 에스프레소 머신 제조와 유통, 브루잉 커피 제조를 위한 
각종 기구와 소모품, 액상커피 제조 기계 제조와 유통, 커피 관련 교육 등

        나. 커피와 함께 제공되는 디저트 식품 제조와 공급, 유통 및 커피 부산물 활용 
사업, 서비스 등 가목의 분야와 관련하여 고용과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 

 주: 1) 2025.6월 현재 입법예고를 마쳤고(2025.5월) 의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커피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항목은 ‘커피가공업’, ‘커피및차류도매업’ 및 

‘커피전문점’으로 세세분류 단계의 3개 업종이 해당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구분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제조업
(C)

식료품
제조업
(10)

기타식품
제조업
(108)

기타식료품
제조업
(1089)

커피가공업
(10891)

커피가공품, 커피를 함유하는 커피 대
용품 및 농축물 생산과 이들을 재료로 
하는 조제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도매 
및

소매업
(G)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음‧식료품 
및 

담배도매업
(463)

가공식품
도매업
(4632)

커피및차류
도매업
(46325)

커피 및 차류 등의 가공 식료품을 도
매하는 산업활동

숙박 
및

음식점업
(I)

음식점 
및 

주점업
(56)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562)

비알코올
음료점업
(5622)

커피전문점
(56221)

접객시설을 갖추고 볶은 원두, 가공 커
피류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커피 음료
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 접
객시설 없이 커피 포장 판매를 전문적
으로 하는 음료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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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Ⅳ. Ⅳ. 부산지역 커피산업의 여건 점검부산지역 커피산업의 여건 점검부산지역 커피산업의 여건 점검

4.1. 제4장에서는 부산지역 커피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발전 여건을 밸류체인 

단계별로 점검해보고자 한다. 커피산업 밸류체인의 첫 단계는 ’①생산‧수출‘이나 

국내 생두 생산은 아주 미미21)하므로 ’②수입‧저장~⑥사후처리’ 단계에 대해 살

펴본다. 또한, 통계 또는 문헌 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기 어려운 주요 이슈는 업계 

담당자 및 전문가 자문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다.

부산지역 커피산업 여건점검 및 발전과제 도출을 위한 인터뷰 개요

 □ 기간 : 2025. 5. 2 ~ 6. 5일

 □ 대상 : 부산지역내 커피산업 종사자 및 전문가

대상자 커피산업 구분

PTG Company 대표 가공/물류‧유통/소비‧판매

한국엠씨씨로지스틱스 담당자 물류‧유통

삼정타워 Q라운지 Q.CAFE 담당자 가공/소비‧판매

LAZY MOMENT COFFEE STAND 대표 가공/소비‧판매

㈜모모스커피 대표 수입‧저장/가공/물류‧유통/소비‧판매

MONOSCOPE 대표, 담당자 수입‧저장/가공/물류‧유통/소비‧판매

NEWS COFFEE 대표 가공/물류‧유통/소비‧판매

㈜빈크러쉬커피컴퍼니 대표 수입‧저장/가공/물류‧유통/소비‧판매

카페데니스 대표 소비‧판매

부산항만공사 국제물류지원부 담당자 물류‧유통

우리동네 ESG 센터(영도구점) 담당자 사후처리

 □ 방법 : 대면 인터뷰, 이메일 송부 등 

 □ 주요내용

   ― 부산지역 커피산업의 강점 및 문제점(애로사항) 

   ― 커피산업이 부산지역의 신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

   ― 부산이 커피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해야 하는 사항

   ― 커피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천 방안 등

21)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특성이 뚜렷하여 커피나무 재배에 매우 불안정한 환경이나 전남(11개) 및 경기(2개) 지
역내 13개 농가에서 400평 이상 규모의 면적에 커피를 재배하고 있다.(자료:「전남농기원, K-커피 산업 발전 
‘한국커피 생산자협회’ 창립」(2023.7.12.,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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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저장

4.2. 부산은 국내 커피의 90% 이상이 직수입되는 항구도시로 가장 신선한 커피를 공급

할 수 있다. 커피의 맛을 결정하는 요건으로는 생두 품질 및 신선도가 70%, 배전

도(로스팅 정도) 적합성이 20%, 추출기술의 숙련도가 10%를 차지하여 생두의 신선도

는 커피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생두는 온도와 습도 등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저장, 가공 및 유통하는 과정에서 맛이 변질될 가능성이 높고,

원두(로스팅한 커피)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기 중의 산소와 접촉하여 산화되면서 맛과

향이 변하게 된다.22) 부산은 전체 커피 수입에서 생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기준 95.9%로 2020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부산항을 통해 수입한 생두를

바로 로스팅해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커피의 신선도를 높이고 있다.23)

4.3. 그러나 국내 커피 수입업체는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부산은 커피 수입 

관련 단순 거점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부산지역의 전국 대비 커피 수입액 비중

은 2017년 1.5%(960만달러)에서 2024년 3.0%(3,785만달러)로 꾸준히 증가하여 전국

17개 시‧도 중 5위이나 수도권(서울 48.2%, 경기 19.5%, 인천 19.0%)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생두 수입의 경우 관세, 복잡한 세관절차 등 상당한 행정비용이 소요

됨에 따라 부산지역내 대부분의 소규모 로스터리 커피전문점들은 수도권에 본사

를 두고 있는 수입업체를 통해 생두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지역의 생두 수입 비중은 꾸준히 증가 부산지역은 커피 수입액 5위이나 규모는 미미

[그림Ⅳ-1] 부산지역1) 수입커피의 생두‧원두 비중2) [그림Ⅳ-2] 지역별 커피1) 수입액 비중2)

  주: 1) 납세의무자 주소지 기준  2) 금액 기준 
자료: 관세청 

  주: 1) 생두, 원두, 기타  2) 2024년 납세의무자 주소지 기준
자료: 관세청

22) 이러한 현상을 ‘산패’라고 하며 보관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로스팅한 커피는 15~20일이 지나면 산패
과정에 접어들게 된다. 원두커피는 로스팅 시점에서 2~10일 정도일 때 맛과 향이 가장 좋다.

23) 커피 수입업체가 다수 소재해있는 수도권의 생두 수입 비중은 서울, 경기, 인천이 각각 46.7%, 84.7%, 89.6%
로 부산에 비해 낮다. 이는 수도권내 수입업체들은 원두를 해외에서 공수하여 매장에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해외 브랜드 프랜차이즈 등에 납품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입 원두는 수입하
는데 최소 2개월, 매장 전시후 판매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로스팅하는 브랜드들에 비해 
신선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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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공(로스팅)

4.4. 부산지역내 생두 수입 후 로스팅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상당폭 낮다. 2023년 기준

부산지역 커피 가공업체의 도매업체수 대비 비율24)은 전년 대비 감소(42.5% →

39.0%)한 약 40%로 전국 평균(53.2%)에 못미쳤다.

4.5. 최근에는 소규모 로스터리 운영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잦은 민원, 「식품위생법」

상 허가제도의 일률적 적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접 생두를 볶아 원두

를 소분‧판매하고자 하는 1인 창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로스팅

과정에서 발생되는 연기, 냄새 등으로 인해 상업 중심지나 주거 밀집 지역 등

도심에는 자리잡기가 어려운 실정이다.25) 또한 현행법에서는 로스팅을 단순한

조리 행위가 아닌 식품의 제조‧가공 행위로 분류26)함에 따라 직접 로스팅한 원

두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제

조‧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27) 따라서 다양한 형태28)의 소규모 로스터리 영

업에 대한 허가 기관의 이해가 필수적이나, 실제로는 허가 과정이 과도한 규제

로 작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4.6. 로스팅 기기 제조의 경우 관련 수요 증가, 기계부품산업 기반에도 불구하고 앵커

기업 및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로스터리 카페와 커피 교육

기관, 홈카페 등의 증가로 로스팅 기기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형

(1~15kg) 로스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상업용 대형 로스

터기는 역사가 오래된 해외 브랜드를 주로 사용하나, 중소형 로스터기의 경우 수

입산 대비 저렴한 가격, 신속한 유지보수, 기술력 향상 등의 이유로 국내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국내 로스팅 기기 관련 제조업체를 살펴보면 대부분 경기권

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지역의 경우 기계 부품제작 및 정밀가공 역량에도 불구

하고 로스터기 제조업은 크게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로스터기의 경우 열제

어, 전자제어 및 배기 시스템 등을 갖춘 복합장비일 뿐만 아니라 업체의 상징적

24) 자료 제약상 커피및차류도매업 사업체수 대비 커피가공업 사업체수 비율로 해당지역에서 수입한 생두들이 
얼마나 로스팅되고 있는지를 추정하였다.(‘그림 Ⅳ-3’(17p) 참조)

25) 이로 인해 많은 로스팅 업체들이 외곽 산업단지, 주거 밀집도가 낮은 상업지구, 복합시설 내 별도 배기 설비 
설치가 가능한 공간 등에 입점하고 있다.

26) 「식품위생법」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르면 로스팅은 열처리를 통해 생두의 성질을 화학적으
로 변화시키는 ‘가공’에 해당되어 단순히 조리가 아닌 유통 가능한 최종 가공식품을 만드는 행위로 본다.  

27)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 등에 따르면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음료로 추출하여 판
매할 경우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신고만 하면 되지만, 이를 따로 포장하여 판매하기 위해
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소, 유통업
자 등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의 
경우 전용 제조 공간 확보, 위생 설비 기준(환기, 방충망, 세척시설 등), 자가품질관리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28) 소규모 로스터리의 영업 형태는 온라인 판매 전용 로스터리, 소형 장비 기반 로스터리, 공유 공간 활용 로스
터리, 카페 겸 로스터리 등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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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로 인식되어 브랜딩과 디자인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복합적인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앵커기업 등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내 로스팅 비율은 전국 평균을 상당폭 하회 국내 로스팅 기기 제조업체는 대부분 경기권에 위치

[그림Ⅳ-3] 지역별1) 생두 수입후 로스팅 비율2) [표Ⅳ-4] 국내 주요 로스팅 기기 제조업체 현황 

지역 업체명 주력 분야 및 강점

경기

태환자동화산업 대형 로스터기, 내구성

모카로스터스 중소형 로스터기

마이커피 대형 로스터기

다비스터
자동 로스터기,

PLC자동화‧산업형설비

서울
스트롱홀드
로보틱스

스마트 로스터기,
자동화‧데이터 기반

대전 이지스터 중형 카페용, 대중성‧디자인

  주: 1) 2024년 커피 수입액 비중이 높은 7개 지역
     2) 커피가공업 사업체수/커피및차류도매업 사업체수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각 사 홈페이지, NICE BizLINE 등

3  물류‧유통

4.7. 부산은 미흡한 저장시설로 인해 커피 수입의 단순한 통관 및 유통 관문의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부산항을 통해 수입된 커피의 대부분은 수도권으로 이

동하여 가공‧포장 후 전국으로 배송되고 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국내에서 커피 관련 품목을 취급하는 물류창고는 2025년 6월 기준 총 10개이며,

이 중 부산에 위치한 물류 창고는 2개이다. 부산에 위치한 커피 관련 물류 창고

두 곳의 창고면적은 국내에서 각각 1위(60,388㎡) 및 2위(32,916㎡)이나, 두 곳 모두

타 선용품 및 동판 등 다른 품목도 함께 취급하고 있어 실제 커피보관 면적은

일부만이 해당된다.29) 또한 수입 생두의 경우 일반적으로 60~70kg 마대 단위로

포장되어 컨테이너에서 적출, 이동 및 보관시 인력 사용 빈도가 높은데 시설 노

후화, 하역기기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

산지역 커피 관련 저장시설의 실질적인 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29) 업계 담당자에 따르면 한국엠씨씨로지스틱스(주)는 커피 생두를 취급하고 있으며 전체 창고면적 중 커피 보
관구역은 약 25%(1,500평)에 해당된다. 세방(주)의 경우 주로 동판 등을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 커피용품은 거
의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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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국내 커피 수입의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커피 관련 저장시설은 미흡한 실정

[표Ⅳ-5] 국내 커피 취급 물류 창고 현황1) 

지역 업체명
설립
연도

창고
면적(㎡)

냉동냉장
면적(㎡)

종업원
수(명)

취급품목

경기
(6)

㈜디앤비파트너스 2024 30,805 - 23
사료, 반려용품, 커피잡화, 소형
가전, 장난감등

씨제이대한통운(주) 2016 30,285 3,630 8
커피원두 및 식품 부자재, 매장
운영 비품, 판매재 등

동원로엑스(주) 
부발물류센터

2022 19,329 7,501 28 커피,이유식 등

(주)유진로지스틱스 2022 6,431 6,431 33 식품류(커피)

(주)고려포장 2013 4,950 - 4 커피, 화장품

현보티앤엘(주) 2012 3,060 - 6 의료용품, 건축자재, 커피 등

부산
(2)

한국엠씨씨
로지스틱스㈜

2004 60,388 - 19 커피생두, AL INGOT, 선용품 등

세방(주) 2012 32,916 - 1 동판, LME, 커피용품, 의류

세종 중앙물류서비스(주) 2014 11,731 - 7 식품(남양유업 커피믹스 등)

전남 (주)올곧은컴퍼니 2021 2,125 33 13 멸균우유, 분유, 초콜릿, 커피, 과자 등

  주: 1) 2025.6월 기준
자료: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4.7. 그러나 최근 부산은 남부지역 커피 물류 및 유통 거점지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으며, 
커피 물류‧유통의 효율화 및 스마트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커피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신규 물류 및 유통 거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부산은 해상 물류의 집결지이자 철도‧도로‧복합물류터미널 등 내륙간 연결성도
뛰어나 남부권 물류망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 예로 스타벅스의 경우
CJ대한통운과의 연계를 통해 부산을 스타벅스 남부지역 물류 및 유통 거점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30) 한편, 부산은 2022년 11월부터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내 입주한 물류기업이 제조업도 동시에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커피업종도 배후
단지 입주가 가능해짐에 따라 임가공을 통한 해외 수출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하
였다.31) 또한 2023년부터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물류 흐름에 따른 커피
이력을 추적‧관리하고 맛과 품질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커피물류
플랫폼 사업을 추진32)하는 등 커피 물류‧유통 과정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30) 국내에서 커피 및 커피 관련 용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일한 물류회사인 CJ대한통운(주)은 경기 이천에 
이어 2023년 5월 부산 국제산업물류도시에 ‘스타벅스 남부권물류센터’를 가동하였다. 이는 기존 이천센터
는 수도권 지역을, 남부권센터는 경상도‧전라도 지역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배송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다.(자료:
「CJ대한통운, 부산 국내 최대 규모 ‘스타벅스 물류센터’ 개장」(2023.5.23., 코리아쉬핑가제트))

31)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 11월「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
정」을 개정하였다. 그간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내 입주해있는 물류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조립, 
가공 등의 활동을 추가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산항만공사와 세관의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규
정 개정을 통해 이를 간소화하였다.(자료:「부산항만공사,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지원 및 우수기업 유치를 위
해 부산항 배후단지 관리규정 개정」(2022.11.9.,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 

32) 부산시는 2023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 5개 연구개발특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술사업화 협업플
랫폼 구축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3년간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물류시스템을 
커피산업에 적용‧실증하기 위한 R&D 및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자료:「블록체인✕커피 스마트물
류 기술사업화 협업플랫폼 사업단 발족식 개최」(2023.9.20.,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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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판매

4.9. 부산지역의 인구 대비 커피전문점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전국

적인 트렌드와 함께 부산지역에서도 커피 소비 문화가 확산되면서 인구 감소에

도 불구하고 커피전문점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21년~2023년 중 부산지역

의 인구 1만명당 커피전문점 수는 18.5개에서 20.7개로 증가하여 전국 평균(‘21년

18.7개 → ’23년 20.7개)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총 인구가 유사한 경남,

인천 지역과 비교해 보면33) 부산과 부산의 인접지역인 경남이 인구 대비 커피전

문점 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산과 경남 지역은 지역민 뿐만 아

니라 관광객의 커피 소비가 활발하고 카페거리 등 소비층이 많은 상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소형 독립 카페부터 대형 프랜차이즈까지 다양한 형태의 커피전

문점들이 발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4.10. 부산지역의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17개 시‧도 중 3위이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16위이다. 부산지역은 다수의 저가형 커피 프랜차이즈 성공기업이 소

재하고 있으며34), 2023년 기준 커피 및 기타비알코올음료점업 가맹점 수가

2,610개로 경기(8,126개), 서울(5,896개)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

지역내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1억 8천만원으로 경남(1억 7천

만원) 다음으로 낮다. 이는 커피전문점 증가에 따른 가격 경쟁 심화, 특색 있는

독립적인 브랜드를 선호하는 소비자 패턴의 변화, 관광지역 특성상 지역 및 계

절에 따른 고객 수요의 분산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4.11. 한편, 최근에는 고품질 커피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스페셜티 커피35) 전

문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카페인 섭취가 아닌 품질과 향미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역은 고품질의 생두 직수입,

다수의 글로벌 커피 챔피언36) 등 풍부한 인적자원 등을 바탕으로 스페셜티 커

피 전문점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37) 부산시는 2020년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3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부산, 경남 및 인천 지역의 인구는 각각 329만명, 325만명 
및 300만명이다.

34) 부산에서 탄생한 커피 브랜드로는 컴포즈커피·카페051·더벤티(2014년), 더리터(2015년), 텐퍼센트·하삼동커피
(2017년), 블루샥·하이오커피(2019년) 등이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2025.4.10)에 따르면, 외식업종 중 커피업종의 브랜드 수는 851개(2024년 기준)로 한식(3,701개)에 이어 2위이며 
커피업종 가맹점 수(2023년 기준)는 전년대비 6.7% 증가(2022년 26,217개 → 2023년 27,974개)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35) 스페셜티 커피(Specialty coffee)란 산지와 품종이 엄격히 관리된 고급 원두 중 국제 스페셜티 커피협회(SCA)에
서 정한 기준(향기, 맛, 후미, 산미, 바디, 밸런스, 클린컵, 스위트니스 등)에 따라 평가하여 100점 만점 중 80
점 이상의 원두를 사용한 커피를 말한다.

36) 부산은 2019년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전주연, 2021년 월드 컵 테이스터스 챔피언 추경하, 2022년 월드 컵 테
이스터스 챔피언 문헌관 등 다수의 세계 커피대회 우승자를 배출하였다.

37)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의 경우 아직 산업적인 정의 또는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이와 관련된 정확한 통계
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국내 커피 수입업체, 부산지역내 스페셜티 취급 커피전문점 등 업계 담당자들에 의하
면 최근 부산지역의 스페셜티 커피 수입 및 판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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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티 카페’를 부산 고유의 특색을 가진 소상공인 유망업종으로 선정하여

공동마케팅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국제 스페셜티 커피협회(SCA)와 업무협약

을 체결38)하는 등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부산지역의 인구 대비 커피전문점 수는 지속 증가
부산지역은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많으나 
평균 매출액은 저조

[그림Ⅳ-6] 인구 1만명당 커피전문점 수 [그림Ⅳ-7]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 및 평균 매출액1)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주: 1) 2023년 커피 및 기타비알코올 음료점업 기준
자료: 통계청 프랜차이즈 통계(가맹점)

5  사후처리

4.12. 커피찌꺼기(커피박)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되어 대부분 소각‧매립되었으나 2022년 

5월부터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서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커피찌꺼

기는 그동안 생활폐기물로 취급되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만이 수거·처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데 제약

이 있었다. 그러나 2022년 『순환자원 인정제도』 개선으로 커피찌꺼기가 순환

자원으로 인정되면서 재활용 절차 간소화, 활용 용도 확대 등이 가능해짐에 따

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커피찌꺼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39)

4.13. 부산은 커피박의 올바른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고 커피박 자원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부산은 지역내 커피

전문점 증가로 커피박(커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 배출량이 급증함에 따라 2024년

5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40)하고 바이오 연료, 화장품, 비료, 관광상품

38)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국제 스페셜티 커피협회(Specialty Coffee Association)는 스페셜티 커피 업계의 
단합과 더 나은 커피 체인을 만들기 위한 비영리단체이다. 부산시와 SCA는 2022년 11월 25일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커피 관련 국내 및 국제행사 개최 등 부산시 커피산업 기반조성 및 커피도시 브랜드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자료:「부산시, 세계적인 스페셜티 커피협회 ‘SCA’와 업무협약 체결」
(2022.11.25.,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39) 『순환자원 인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3> ‘순환자원 인정제도’(22p)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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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시범사업으로 검증해 왔다. 2025년부터는 시니어클럽

을 활용한 제품(커피점토분말, 커피화분, 커피연필 등) 제작41), 지역내 커피박 수거 플

랫폼 구축 및 제품 개발 등을 위한 공모사업자 선정42) 등 커피박 자원화 사업

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커피찌꺼기는 대부분 소각‧매립되고 있으나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서 적극적인 재활용이 가능 

부산은 커피박 자원순환단을 
구성하여 시범운영 중

[그림Ⅳ-8] 커피찌꺼기 처리 흐름도1) [그림Ⅳ-9] 커피박의 자원순환 사이클1)

  주: 1) 커피찌꺼기가 생활폐기물로 취급될 때의 처리 흐름도이며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경우 전용차량, 처리실적보고, 처리허가‧신고 등이 불필요

자료: 환경부 

  주: 1) 우리동네 ESG 센터(영도구점)가 
운영하는 커피박 자원순환 과정

자료: 부산광역시

40) 현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광역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2024.5.22일 시행)
가 유일하며,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2024.7.30일 시행), 부산광역시 영도구(2025.5.7일 시행), 
서울특별시 노원구(2025.5.16일 시행)가 있다.

41) 부산 우리동네 ESG(Eco Senior Group) 센터는 폐플라스틱 수거, 환경개선 교육 보급 및 재활용 친환경 제품 
제작‧판매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노인 적합형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으로 지점별로 운영사업이 상이하다. 
현재 운영중인 4개의 지점 중 영도구점(4호점)은 폐플라스틱 자원재순환 활동과 함께 ‘커피박 자원순환단’
을 구성하여 2025년 2월부터 영도 관내 카페와 연계해 커피박을 수집, 건조, 분쇄해 재활용 물품을 제작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42) 2025년 3월 부산시는 커피박 자원화 사업 공모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역 내 커피박 공공수거체계 구축과 함께 
커피박 활용 확대를 위한 제품 개발, 생산 설비 구축, 환경표지인증 추진 등 커피테크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자료:「부산시, ‘커피박 자원화 및 순환경제 구축사업’ 본격 추진!」(2025.3.11., 부산광역
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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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순환자원 인정제도

 ( 개 요 )

 □ 도입배경 :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폐기물도 일률적으로 폐기물로 관리

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비용 발생

               ⇒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사후 규제를 완화

 □ 법적근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

에 관한 고시」(환경부)

 □ 신청대상 : 폐기물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배출자, 재활용업자, 고물상 등)

 □ 인정기준 : 환경성(유해물질, 환경영향 등), 경제성(유가성, 지속거래 등) 등

             * 폐기물 규제 제외 시 무단방치,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 예방을 위해 엄격한 심사 필요 

 □ 인정기관 : 7개 지방환경청

 □ 인정절차 : 신청 → 서류검토 → 기술검토(현장조사, 유해물질 분석, 전문가 자문) → 인정

여부 결정 → 인정서 발급 → 사후관리(필요시 인정취소)

 ( 커피찌꺼기 재활용 관련 주요 변경사항* )

 *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022.5.4일 시행)에 따른 내용

기존 개선(확대)

n 신청자격 사업장폐기물배출자만 생활폐기물배출자도 가능

n 활용용도
연료 ✕

사료·비료 ○

바이오 연료 ○

재활용환경성평가*거쳐 승인 ○

* 신규 재활용 용도방법 등에 대해 위해성을 예측 평가, 

안정성이 확인된 경우 재활용하도록 하는 제도

n 유통방식
직접공급

(배출자 → 재활용업자)

간접공급도 허용

(배출자 → 유통업자 → 재활용업자)

n 일괄신청

  허용여부
-

가맹본부가 전국 가맹점 사업자를 대신해 

일괄 신청 가능

(일부 가맹점에 대한 현장조사 등 절차 생략)

* 가맹점이 아닌 경우, 사업장(배출자) 소재지 

관할 지방 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 신청 필요

자료 : 환경부 카드뉴스 「커피찌꺼기,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허가없이 재활용됩니다!」(202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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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Ⅴ. Ⅴ. 부산지역 커피산업의 발전 과제부산지역 커피산업의 발전 과제부산지역 커피산업의 발전 과제

5.1. 부산지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 지역에 비해 커피산업 육성을 위한 많은 

강점과 우호적인 여건을 지니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커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

해서는 보완해야 할 과제들도 상존한다. 커피산업이 부산지역의 새로운 성장산

업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밸류체인내 연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

크 구축,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규모의 경제 실현, 지역 특색을 갖춘 커피문화

확립, 친환경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

1  밸류체인내 연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5.2. 커피산업 밸류체인내 연계성 강화는 부산지역 커피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

을 위한 핵심요소이다. 밸류체인내 모든 단계가 산업 발전에 중요하므로 강건한

커피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산업 전반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부산지역의 커피가 단

순 ‘소비재’가 아닌 지속가능한 ‘지역 고유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내 다

양한 주체들이 함께 모여 커피를 둘러싼 문화적 가치를 확장하는 논의와 시도들

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3.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각 단계별로 다양한 규모의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및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커피 수입, 가공, 유통,

판매 및 사후처리 등 커피 관련 동종 업계 종사자들이 서로 원활하게 소통함으

로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업계에 의하면 부산지역내 커피전문점의 약 10%를 차지하

는 소규모 로스터리들은 고품질의 생두 확보,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협업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는 커피

관련 행사 등에서 상호 알게 된 소수 업체들간 비공식 교류 정도만 있는 실정으로

그 결과물 또한 한정된 정보 교환이나 일회성 회의 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5.4. 이후 하나의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커피

산업 각 분야의 중장기 발전 방향 도출을 위한 논의와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커피산업 각 단계별 공식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해당 업계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겠으나, 각 단계별 의견을 통합하여 새로

운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밸류체인의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협의체 운영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부산지역에 커피 관련 기계 제조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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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산의 기계 정밀가공 역량과 로컬 카페 문화 성장을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이

필요하다. 실제로 카페 운영자나 로스터들이 원하는 기능에 대한 현장 피드백이

제조업계에 전달되기 어렵고, 기계제작업체가 커피산업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반

대로 커피업계가 제조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2024년 6월 ‘커피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하여 부산의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43) 동 협의회가 전반적인 커피산업 생태계를 활성

화하는 효과적인 협의체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적

극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주체를 더 다양화하거나 각 업계의 실무자들로 구성

된 소협의체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 협

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구체적인 사업 추진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기 회의

외에도 비정기 또는 소그룹 의견 수렴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각 단계 공

식 채널 등을 통해 환류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규모의 경제 실현

5.5. 부산지역 커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고부가가치 창출 확대가 필요하다. 원재료 가격

이 상승하고 소비자 기대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쟁도 심해지는 상황에서 부

산지역 커피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원 공유 및 공동 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이 필수적이다. 또한 프리미엄화와 차별화를 통한 고급

커피산업 구축을 위해서도 집적화가 중요하다.

▢1 공동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5.6. 공동 커피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제공하고 비용 효율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부산지역의 많은 로컬 커피 브랜드들은 원재료 소량 구

매로 원가 구조가 취약하고 고가 장비 부담, 유통‧홍보 채널 부족 등으로 다양

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가격변동성이 큰 생두 뿐만 아

니라 필터, 컵, 포장재 등 소모품의 공동 구매 플랫폼을 마련한다면 소규모 브랜

드들의 구매력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생두 보관소, 로스팅 장비 등 고가 제조

시설 공유는 안정적인 품질 유지와 고정비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개

별 업체가 브랜드 마케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인지도 부족, 비용 부담

43)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커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커피산업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위원은 당연직 1명(부산시 디지털경
제혁신실장)과 위촉직 9명(전문가 7명, 시의원 1명, 지원기관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협의회는 2024년 6
월 27일 향후 3년간 추진할 『제1차(2024~2026) 커피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심의‧확정했다.(자료:「“글로벌 
커피도시 부산!”, 부산시,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마련」(2024.6.28.,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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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동 마케팅 지원을 통해 비용은 분담하고 효과는 극

대화할 필요가 있다. 공동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 유튜브‧인플루언서 마케팅

공동 진행, 팝업스토어 등을 활용한 공동마켓 진행 등은 부산 커피 브랜드 전체

에 대한 인지도 상승, 교차 방문 유도를 통한 고객층 공유 등 단독 마케팅으로는

얻기 어려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44)

5.7. 장기적인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고품질 커피를 지속 생산할 

수 있도록 공동의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점차 높아지는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커피 생산에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지속적인 연구개발

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자본력이 약한 소규모 업체들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자체

품질관리나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여러 기업이 연구개발 시설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고급화된 품질관리 시스템 마련과 커피 품질 향상을 위한 기

술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할 경우 투자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기술 공유 및

확산을 통해 혁신적인 커피 제품 개발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부산시는 2024년

12월 기술혁신 개방형 공유 랩을 목표로 ‘BUSAN COFFEE R&D LAB’을 부산

영도구에 구축하였다.45) 부산 커피 R&D 랩이 현장 중심의 다양한 종사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공동 프로젝트 운영 등

협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면 더 많은 커피산업 종사자들이 실질적으

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공유실험실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집적화를 통한 고부가 창출 확대

5.8.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한 커피 특화 단지 조성을 통해 물류와 비즈니스를 연계

한 고부가가치 산업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커피산업의 특성상 유통마진 확보와

지리적 집약은 고부가가치 구조 확보에 중요한 요소이다. 원재료인 생두 가격은

글로벌 시장에서 결정되므로 부가가치는 주로 가공, 유통, 판매에서 창출되기 때

문이다. 부산은 생두가 직접 유입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수입 단계에서 바로 로

스팅이 가능하여 유통 효율성과 품질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특히 부산항 신

항 배후단지는 가공·물류·수출입 산업 기능이 밀집되어 있어 가공·유통 중심의

44) 예를 들어, 부산 로컬 카페 10곳이 참여하는 “부산커피주간”행사를 개최하여 스탬프 투어, 공동 쿠폰 사용 
등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하면 언론·SNS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상호 간에 고객층을 공유할 수 있어 고객 유
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독 브랜드는 콘텐츠 자원이 한정적이나 협업을 하면 매장별 시그니처 
메뉴로 구성된 공동 커피 패키지 제작, 협업 굿즈 출시 등 더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진다.

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혁신밸리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BUSAN COFFEE R&D LAB은 국내 최초 스마트 
커피 물류 플랫폼 및 실증 환경 구축을 목표로, 생두에서 추출까지 커피 전 과정의 데이터화를 실현하기 위
한 최첨단의 전문적인 연구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주관기관인 부산테크노파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 공간
은 구축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다.(자료:「부산테크노파크, 커피산
업의 디지털 전환, 부산에서 시작한다-“부산 커피 R&D 랩”개소」(2024.12.22., 부산테크노파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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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 커피산업 클러스터를 구성하기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실제로 부

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25년 3월 부산항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한 커피산업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에 나선다고 밝

혔다. 부산항 진해신항이 국내 커피 수입의 주요 관문이라는 점을 활용해 국내

커피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것이

다.46) 다만, 이러한 전략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밀수 우려에 따른 손

모율 문제 해결47), 노동집약적인 하역 환경 개선 등 제도적 지원과 단순 유통이

아닌 로스팅‧브랜딩‧유통‧체험 등이 결합된 다각적 비즈니스 모델 설계가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5.9. 부산의 뿌리산업 기반을 활용하여 커피 관련 제조업을 육성하고 로봇‧AI 등 신기술 

산업을 유치하여 커피 관련 푸드테크 개발 등 커피산업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부산의 강점인 금속가공, 정밀기계, 전자제어 기술을 활용하여 커피머신, 로스

팅 기기, 음용수 여과장치, 포장 및 분쇄 설비 등 커피 관련 제조산업 기반을

구축하면 부산지역 제조업의 고도화 및 다변화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상공단이나 녹산국가산단 지역에 뿌리산업 기업들과 협업하

여 커피 관련 기기 제조 및 조립 허브를 조성하면 현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

고 있는 커피 관련 장비의 국산화율 향상과 함께 동남아, 중동 등 신흥시장으

로의 수출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현재 커피와 관련된 푸드테크48) 분야는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와 제조 및 서빙 로봇 관련 시장에 한정되어 있으나 온라인 디

지털 커피시장의 성장과 함께 편리함과 맞춤형 커피 경험을 선호하는 소비자들

이 늘어나면서 스마트 커피 기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커피 관련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AI, IoT, 로봇공학 등 첨

단기술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자동화된 스마트 커피 머신, 맞춤형 커피 추출

솔루션 등 제품의 혁신과 차별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6) 구체적으로는 생두 수입‧보관‧유통 절차 간소화, 항만 배후단지내 커피 제조‧가공 기업의 입주 지원 등의 방안
을 마련하고 저온 저장시설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지원,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 저장 창고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커피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시장 진출 컨설팅, 수출 활성화 지원, 해외 시장 조사 및 
글로벌 트렌드 분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자료:「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커피산업 활성화 지원 전략’ 
본격 추진」(2025.3.1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보도자료))

47) 대량(벌크)으로 수입한 생두는 보관‧이동‧가공되는 과정에서 수분 증발, 이물질 제거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량 
감소(손모)가 발생하는데 세관 입장에서는 이를 밀수나 탈루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엄격한 
통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항만 배후단지 내에서 로스팅‧블렌딩‧소분 등 가공하려는 기업은 복잡
한 통관 절차와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부산항처럼 생두가 대량으로 유입되는 지역의 경우 
손모율 허용 범위 확대 또는 지정장치장 내 가공시설에 대한 특례 허용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48)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식물성 대
체식품, 식품프린팅, 온라인 유통플랫폼, 무인주문기, 배달‧서빙‧조리 로봇 등이 있다.(자료:「첨단 식품 기술
(푸드테크),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한다!」(2022.12.14.,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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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특색을 갖춘 커피문화 확립

5.10. 부산지역 커피산업이 단순한 식음료 산업이 아닌 도시문화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품 생산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산 커피‘만의 

특별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커피 소비가 음료를 마시는 행위를 넘어 경험

기반 소비49)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피문화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부산

만의 독특한 커피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문화를 잘

반영한 로컬 브랜드들을 탄탄하게 성장시키고, 부산지역의 커피가 단순히 트렌

드를 따르기보다는 지역 정체성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고유문화로 정착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로컬 브랜드의 자생적 성장 유도 및 지원

5.11. 로컬 커피 브랜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부산지역에는 내‧외국인을 아우르는 폭넓은 고객층

을 기반으로 개성이 뚜렷한 로컬 브랜드들이 자생적으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고 이들은 커피 품질은 물론 공간, 문화까지 아우르는 전반적인 커피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로컬 브랜드들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커피 제조는 일반식품 제조와

달리 고유한 제조과정과 특수한 제조환경이 요구되므로 식품제조업 허가 체계

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50) 이와 함께 현재 대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설정

되어 있는 식품제조 허가기준을 세분화하여 소규모 생산‧유통을 위한 별도의

위생, 설비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허가제도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51)

5.12. 지역 기반의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커피 브랜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맞

춤형 역량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하다. 부산지역 로컬 커피 브랜드들이 고유의

정체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

49) 경험 기반 소비(Experience-based consumption)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그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적, 사회적, 문화적 경험을 중요시하는 소비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소비 방식은 1998년 조지프 파인과 제임스 길모어가 제시한 경험 경제(Experience Economy)하에서 확산되었
는데 경험 경제는 감정적 가치 추구, 서비스와 경험의 차별화, 브랜드 경험 강화, 체험 기반 소비, 고객 참여 
등을 특징으로 한다.

50) 일반식품 제조는 절단, 가열, 혼합 등 다양한 가공 공정으로 복잡한 설비가 필요하고 물 사용이 많아 위생 
위험도가 큰 반면, 커피 제조는 주로 로스팅, 분쇄 등 저수분 및 고온처리 중심의 단순 공정이므로 필요한 
설비가 간단하고 위생 위험도도 상대적으로 낮다.

51) 예를 들어 「주세법」이 소규모주류제조자를 별도로 정의하여 대형주류제조업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
고 있는 것처럼, 월생산량 또는 설비규모 등을 기준으로 소규모커피제조자를 정의한 후 이들에 대해서는 허
가기준 예외조항을 두거나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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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지원을 넘어 성장 단계에 맞는 마케팅, 고객 확장, 운영 효율화 등의 교육

과 지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회계, 재고관리, 고객관리, SNS채널 운영 등

에 대한 교육을 온·오프라인 강의, 워크숍, 멘토링 등의 형태로 제공하면 운영

자들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브랜드 재정비 컨설팅, 커피문화

콘텐츠화, 지역 커뮤니티 연계 마케팅 등에 대한 교육과 지원52)은 브랜드의 정

체성을 강화하고 수익모델을 다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지역 정체성과 커피 브랜드의 연결 강화

5.13. ‘부산에서 마시는 커피’가 하나의 이유와 이야기를 담는 경험이 되도록 기획하고 

지원해야 한다. 프리미엄 커피는 ‘맛’과 함께 그 안에 담긴 스토리와 체험 요소

또한 중요하다. 커피 브랜드가 부산지역의 정체성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는 지역

역사, 풍경, 예술, 감성, 식문화 등 부산만의 요소를 커피 경험과 결합시키는 구

체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 명소를 반영한 스토리

테마 메뉴 개발, 로컬 작가 또는 공간과의 협업 정례화, 로컬 브랜드 지도 제작

또는 부산 숨은 로스터리 탐방 등 오프라인 관광 코스화, 부산 사투리나 전통

지명을 담은 감성적 네이밍, 부산 식자재를 활용한 메뉴 및 디저트 기획 등은

커피가 부산을 경험하게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5.14. 또한 부산의 커피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 부산형 커피 연구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부산의 커피문화가 지속가

능한 지역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창의적 사고와 문화적 이해를 겸비한 커피

전문가 양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커피문화 개발이 필요하다. 단순 바리스타를

넘는 커피 과학자, 향미 전문가, 문화 기획자 등 다방면의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 자격증 발급을 위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넘어 커피에 대한 역사적‧인문적

‧문화적 접근까지 포괄하는 통합적인 커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53)

또한 부산지역내 대학, 교육기관 등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연구실

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커피 애호가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산만의 독창적인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54)

52) 부산시가 지역 최초로 자체 예산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산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을 좋은 
사례로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창의적 인재들이 지역 자원과 문화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 공간, 판로 개척, 멘토링, 네트워킹 및 홍보 등을 지원함으로써 실질
적인 성장 기반을 만들어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로컬 커피 브랜드 운영자들은 동 사업을 활용하여 커피 
클래스 등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전통시장 등 지역 행사와 협업한 팝업 운영, 지역 공예가와의 협업을 통한 
굿즈 개발, 로컬 커피 정기 구독 서비스 운영 등 브랜드 가치 확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자료:「부산시 ‘부산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첫 사업 추진」(2021.4.15.,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53) 대학과 협력하여 커피산업 전반에 대한 기술과 인문학적 교양 교육을 병행한 융합형 커피과정 개설, 커피 선진
국과의 MOU 체결을 통한 글로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운영, 국제 커피 트레이닝 캠프 유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커리큘럼 운영은 “부산에서 배운 커피는 다르다”라는 브랜드 가치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4) 부산 기후에 적합한 원두 숙성 및 보관 기술 연구, 해조류 추출 활용 등 부산형 블렌딩 기술 개발, 해안가·
시장·골목 등 부산 특유의 공간과 연계한 커피문화 연구, 부산의 특산물을 활용한 커피 페어링 연구, 부산
내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비료·화장품·바이오연료 등 순환경제 연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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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환경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5.15. 커피산업의 각 단계에 친환경적 접근을 도입함으로써 커피산업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커피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때 커피산업의 친환경화는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커피산업의 모든 단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전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공단계에서는 물 절약, 에너지 효

율적인 가공기술 도입55), 폐기물 재활용 등을 통해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다. 유통단계의 경우 포장, 운송 방식 등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므로 친환

경 포장재 사용과 탄소 배출 최소화를 위한 물류 개선56)이 필요하다. 소비·판매

단계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커피의 중요성을 홍보함으로써 유기농 커피,

공정무역 커피 등 친환경 인증 커피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재사용 가능한 커피

용기를 사용하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이러한 단계별 노력이 서로 유기적

으로 연결되고 협력하면서 변화할 때 커피산업의 진정한 지속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5.16. 또한 현재 부산이 추진하고 있는 커피박 자원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킴으

로써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부산은 커피박 순환경

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부산의 커피박 자원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지속가능한 방식

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효율적인 수거 시스템과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

하여야 한다. 커피전문점 등이 커피박을 일반 폐기물과 분리해 배출하도록 분

리배출 체계를 강화하고 커피박을 일정량 이상 수거하는 업체에 세금 감면 등

의 혜택을 제공하거나 전용 수거차량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커피박을 활용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창업 지원, 공공부문 우선 활용

등57)을 통해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58) 또한 커피박 수거량, 활용량,

55) 커피 가공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많은데 이를 재생 가능 에너지(태양광, 풍력 등)로 대체하거나 에너지 절약형 
기술을 도입하면 환경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부산의 스타트업 기업인 ㈜PTG COMPANY가 개발한 친환경 
스마트 커피추출기를 좋은 예로 들 수 있다. 이 추출기는 기존의 커피머신에서 가장 큰 전력소모가 일어나는 
보일러를 과감히 빼고 상온의 물을 사용하여 추출함으로써 기존 기기보다 전기에너지 사용량을 90% 가량 줄였다.  

56) 부산을 국내 남부지역 커피 물류 및 유통의 거점지로 만드는 것과 항만배후단지 중심으로 커피산업단지를 조
성하는 것 등은 친환경적인 커피 물류 시스템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7) 일례로 영국의 스타트업인 바이오빈(Bio-bean)은 런던시 교통당국과 글로벌에너지기업인 로열더치셸, 아르젠
트에너지와 제휴하여 커피박을 가공하여 만든 바이오연료(B20)를 런던의 일부 버스와 운송 트럭의 연료로 제
공하였다.(자료:「英 런던 버스, ‘커피 디젤유’로 달린다」(2017.11.21., 파이낸셜뉴스))

58) 서울 양천구가 서울시 최초로 구축한 ‘무상 커피박 재활용 처리 시스템’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양천구
는 ㈜천일에너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커피박 배출 신고부터 무상 방문 수거, 재활용까지 모바일 플랫폼 
기반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동 시스템은 수거를 희망하는 관내 커피업체가 매일 폐기물 간편 처
리 모바일 플랫폼 ‘지구하다’앱을 이용해 배출신고를 하면, ㈜천일에너지는 익일 해당 업소를 방문해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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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정기적으로 집계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한다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커피박

처리 및 활용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와 일반 시민도 커피박 분리배

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자원

화 사업은 부산의 커피찌꺼기를 부가가치 있는 다양한 제품으로 변환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의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

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으로 커피박을 전량 수거하고 이후 재처리 과정을 거쳐 화석연료의 대체재인 친환경 우드칩을 생산하는 방
식으로 운영된다.(자료:「양천구, 커피 찌꺼기 모아 바이오 연료로…서울시 최초‘무상 커피박 재활용 처리 
시스템’구축」(2024.5.21., 양천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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